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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곤충을

이용한 심리 치유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, 치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곤충 상품의

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다. 또한 국내 체험학습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누에 사육키트의 경우

신선한 뽕잎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나 뽕잎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며 농약 및 환경 오염물질로

인해 누에를 정상 사육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험학습 및 치유농장에서 누에와 뽕나무를 함께

사육할 수 있는 뽕나무 상자 재배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.

누에 사육용인 청일뽕나무 1년생 묘목를 가로 240cm, 세로 80cm, 높이 40cm인 상자에서 재배하기 적정한

재식 주 수를 알아보기 위해, 재식밀도를 7, 14, 21주로 설정하여 생존률과 발아율 등 뽕나무의 경합정도 및

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.

조사결과, 뽕나무의 생존률은 7주에서 90.5%로 가장 높았지만 14주에서 81%, 21주에서 79.4%정도로 재식

주 수간 차이가 거의 없었고, 경합정도를 7주를 기준 1로 설정하여 살펴봤을 때 14주는 1.8배, 21주는 2.6배를

보였다. 뽕잎 발아율은 식재 후 및 전지 후에 재식 주 수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, 재식 주당 잎

수도 식재 후부터 추기 전기 이전까지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. 그러나 추기 전지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

라 재식 7주의 주당 잎 수는 14주와 21주의 주당 잎 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, 14주와 21주간에 차이는

없었다. 뽕잎 생산량은 재식 7주를 기준으로 재식 주 수가 2배로 증가하면 약 1.4배 증가했고 재식주 수가 3배

로 증가하면 1.9배로 증가됐다. 따라서 뽕나무 재배상자에서 실제 누에 3~5령까지의 뽕잎 섭식량을 기준으로
재식 21주에서 약 180마리 정도 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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